
얼마 전의 일이다. 박사논문 심사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화제가‘비유
(譬喩)’로 옮겨갔다. 우리 불교학자들
중에서 누가 비유를 잘 하는가에 하는
이야기였다. 저마다 자기가 들은 기막힌
비유이야기를 공개했다. 몇 몇 교수님들
의 이름이 거명됐는데, 사실 내 마음 속
에서 가장 강력한‘비유제일(譬喩第
一)’로 남아있는 분은 (부처님을 제외한
다면) 원효 스님이다.  
“허깨비 호랑이가 허깨비 술사를 잡
아먹다.”이 비유는 원효 스님의 참회록
이라 할 수 있는〈대승육정참회〉라는 책
에 나온다. 술사(術士)는, 지금 말로 하
면 마술사이다. 이 마술사가 마술을 부
려서 호랑이 한 마리를 만들어 냈는데,
그만 이 허깨비 호랑이가 자기를 만들
어준 마술사를 잡아먹고 말았다. 참, 기
가 막히지 않는가? 어찌 이런 일이 가능
할까?
허깨비 호랑이를 만들어낸 마술사는

허깨비가 아니다. 진짜 사람이지, 그는
결코 허깨비가 아니다. 한편 그가 만들
어낸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가 아니다.
허깨비 호랑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당연
히 허깨비가 아닌 사람(마술사)은 허깨
비인 호랑이를 만들었다가 사라지게 했
다가 할 수 있지만, 허깨비로 만들어진
호랑이는 그냥 허깨비일 뿐이어야 한다.
잡아먹는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허깨비로 된 호랑이를 과연 호랑이라

할 수 있을까? 있다고 할 수도 없을 터
이다. 없다고나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러나 그렇지 않다. 그는 허깨비인 자기
(호랑이)를 만들어준 마술사를 잡아먹
고 말았다 하지 않는가. 잡아먹는다, 라
는 행위 속에서 이미 허깨비는 허깨비
가 아닌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빨로
서 물어야 하고, 씹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것은 살아있음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아닌가. 
이 비유를 통해서 원효 스님께서 말씀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
부처님의 마음(佛性)을 다 갖고 있으므

로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아야 하는데 그
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쁜 일을 많이 하
고서, 그 과보로 지옥을 가게 된다. 그러
니까 불성의 소유자로서 불성을 잘 지
켜가지 못하고서 나쁜 행위를 행하는
것은 곧 하나의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
는 것과 같으며, 그 과보로 지옥을 가는
것은 자기가 만든 허깨비 호랑이에 잡
아먹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비유에서 우리

의 모든 행위는 다 허깨비 호랑이를 만
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친구를 만
나서 함께 영화관에 가는 것도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는 일이고, 그 친구랑 다
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찜찜
해 지는 것도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는
일과 같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허깨비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놓고서 자기가 잡아먹힌다. 
이런 허깨비 이야기는 대승경전에서

자주자주 만나게 된다. 특히 반야부 경
전에서는 단골 메뉴다. 다만, 〈소품 반야
바라밀경〉에서 등장하는 이 허깨비는
원효 스님의 비유에서보다 훨씬 긍정적
인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
다. 
원효스님에게서는 허깨비를 만드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소품 반야바라
밀경〉에서는 우리 모두 허깨비가 되어
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뼈도 없고, 이빨
도 없는 허깨비! 우리 스스로 허깨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나 자신을 허깨비, 즉 있지만 있지 않

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나는 저 위
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향해 나아
가는 보살이 되리라. 그 면허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동국대불교학부교수

김호성교수의

에세이 경구

보살은위없이높고바른깨달음을배울때, 
마치허깨비가배우는듯해야한다.

〈소품(小品) 반야바라밀경〉

언제나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아쉬워하기 마련이다. 그 동안 세운 계획들이 마음먹은 대
로 되지 않아 미련이 남아서 일 것이다. 그러나 한 숨 내쉬
며 후회해도 시간은 이미 지났다. 
과거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다가온 새해를 희망차게 보

낼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자. 그런데 단지 계획만 세운다
면 예전처럼 용두사미,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
다면 어떻게 해야만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잘 실천하는 길
일까? 불교에서는 이를 사정근(四正勤)으로 설명한다. 특히
불자들은 이 사정근을 바탕으로 새해의 좋은 계획들을 반드
시 이루도록 노력하자.
사정근은‘바른 노력’의 방법론이다. 원시불교를 대표하

는 수행도인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중에 사념처
가 몸[身]ㆍ감수작용[受]ㆍ마음[心]ㆍ마음의 대상[法]에
대해 주의 깊게 통찰함으로써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정근은 이러한 사념처의 지혜를 바탕으
로 열심히 수행하는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의(四
斷意)ㆍ사의념단(四意念斷)ㆍ사의단(四意斷)ㆍ사정단(四正
斷)ㆍ사정승(四正勝)이라고도 하는데 명칭은 달라도 모두
팔정도의 정정진과 같이‘바른 노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정단의 단(斷, 끊음)은 게으른 마음을 끊는다는 뜻이
다. 말하자면 사정근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 있어서 노력
은 증장하고 나태함은 끊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수행은 모
두 번뇌를 여의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
른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근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식적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실
천윤리를 제공한다. 즉 선법 (善法)은 증장시키고 악법(惡
法)은 끊어 없애는 것이다. 〈중아함경(中阿含經)〉및〈잡아
함경(雜阿含經)〉등은 사정근의 기본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절대로 일으키지 않도
록 노력한다[괹儀斷], (2) 이미 일어난 악은 없애기 위해 노
력한다[斷斷],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善)은 생겨나도록
노력한다[隨護斷], (4) 이미 일어난 선은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修斷]. 
여기에서 선이란 깨달음을 향해가는 수행에 있어서 점점

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쪽의 노력이고 악이
란 그와 반대로 방해가 되는 쪽의 행위를 말한다. 즉 깨달음
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고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악
이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윤리ㆍ정치ㆍ경제ㆍ
건강 등의 모든 면에 해당된다. 예컨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

한 악을 절대 행하지 않는 것이 율의단(괹儀斷)이고 이미
악한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
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단단(斷
斷)이다. 또한 자원봉사나 선의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호단(隨護斷)이고 이미
자원봉사나 기부 등을 실행했다면 그것을 일시적인 행사로
끝내지 않고 더욱 많이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단
(修斷)이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노력이란 돈을 많이 벌기 위

한 노력,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노력, 권력을 얻기 위한 노
력 등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바른 노
력’을 권한다. 바른 노력이란 개인의 영달이나 부귀영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남과 내가 모두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
에 이르도록 돕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실천행으로서의 노
력을 말한다.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라고 하는 경전에서 과거 일곱
부처님의 입을 빌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諸惡莫作] 여러
선을 받들어 행하여 [衆善奉궋]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自淨其意].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是諸
佛敎]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일 것이다. 새해에는 이
러한 바른 노력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는 것도 좋지 않을
까. 

사념처지혜로수행하는바른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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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원의

기초 교리〈46〉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② 사정근(四正勤) 그림·박구원

〈전심법요(傳心法要)〉는 배휴(797~870)거사가 황벽희
운(?~850)선사에게 법을 묻고 이에 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황벽스님의 어록은 보리달마의‘일심법’과 육조
혜능의‘돈교법문’을 투철하게 설파했다고 평가될 만큼
선문의 귀한 자료이다. 
황벽스님은 육조-남악-마조-백장-황벽-임제로 이어

지는 당대(唐代) 조사선의 황금기에 선풍을 크게 드날렸
던 분이다. 이 조사들께서는‘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여
일상생활 가운데서 간단명료하게 불법을 실천해 보임으
로써, 선의 대중화에 크게 성공했다. 
당대 일류의 지식인이었던 배휴는 842년 강서의 종릉

에서 관찰사로 재임할 때, 스승인 황벽스님을 가까운 용
흥사에 모시고 시간 날 때마다 참배하고 가르침을 청했
다. 6년 후 안휘의 완릉에서 관찰사로 재임할 때도, 스님
을 개원사에 모시고 법을 물었다. 거사는 스승의 소중한
어록을 기록해두었다가, 선사께서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
에게 증명을 얻어서 세상에 공개했다. 
종릉에서의 어록을‘전심법요’라 하고 완릉에서의 어

록을‘완릉록’이라고 했으나, 일반적으로는 둘을 통칭하
여〈전심법요〉라고 부른다. 오늘날까지 많은 선수행자들
이 이 책을 통해 중도정견을 확립하였는바, 황벽스님의
심요를 세상에 전한 배휴 거사의 공이 크다 하겠다. 
이 책은 원래, 임제종에서 종지종통을 확고히 하기 위

해 마조-백장-황벽-임제선사의 어록을 모아 펴낸〈4가
어록〉에 실려 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허스님이
편집하여 1908년 범어사에서 간행된〈선문촬요〉에 포함
되어 있다. 서양에는 1958년 영국인 존 블로펠드의 번역

으로 소개되었다. 
배휴가 황벽스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은 기연은〈완릉

록〉에 전해오고 있다. 스님께서 회창법난을 만나 홍주 땅
의 개원사에 은거하고 있을 때였다. 상공 배휴거사가 어
느 날 절에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안내 하던 주지스님
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고승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승들의 겉모습은 여기에 있지만, 고승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지스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배휴가“이곳에 선

승은 없습니까?”하고 물으니, “한 분이 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상공은 마침내 황벽선사를 청하여 뵙고, 주지
스님에게 물었던 일을 선사께 여쭈었다. 그러자 황벽선
사가 불렀다. 
“배휴!”“예!”“어디에 있는고?”
배휴는 이 말 끝에 깨치고 선사를 청하여 개당설법을

하시게 하였다. 
배휴는 이전에 규봉종밀의 여러 책에 서문을 쓸 정도

로 도연이 깊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황벽스님과의 첫
만남에서 바로 깨달음의 기연을 얻게 되었다고〈완릉록〉

은 전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일은, 배휴거사와 황
벽선사의 문답이 갖는 의미다. 
비록 배휴가 황벽선사의 말끝에 대의를 알아챘지만,

그 후 스승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아직 상을 여
윈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통
해‘돈오’를 체험했지만 아직도‘점수’의 입장에 있는
수행자에게 선지식께서‘돈수’의 길을 제시하는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고위관료인 배휴가 정중하게 여쭤본 덕분인지 몰라도,

황벽스님은 이 책에서 격외의 게송이나 선문답을 제시하
지 않고 곧이곧대로 간명 직절하게 대답해주었다. 덕분
에 우리는 조계 정전(正傳)의 정통 선사상을 최대한 논리
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벽스님의‘박비향’게송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절창이다.
번뇌를 벗어나는 일은 예삿일 아니니[塵걓逈脫事非

常]  고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어다[緊把繩頭
做一場]. 추위가 한 번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겘是一番寒
徹骨]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
[爭得梅花撲鼻香]. 

수불 스님은…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범어사 금강계단에

서 사미계를 197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후 1979~1989년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스님은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하고 사단
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불교언론문화상 대표 등을 맡고있
다. 현재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으로 활동하며 조
계종제14교구본사범어사주지이다. 

추위뼈에사무쳐야매화향기를…
배휴거사 묻고 황벽선사 답한 돈수의 길

수불스님의

전심법요선해
〈1〉

2012년에는 초기경전의 구절을
발췌해 연재했다. 이번 호부터는 대
승경전인〈화엄경〉〈금강경〉〈유마
경〉등에서 각 3회씩 구절을 발췌해
연재하기로 한다.

“최신판”
띠별(十二支神像型)삼재풀이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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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진언【옴치림】

※속지 6장식 들어있음!
2013년(계사년)부터 들어오는 삼재해당자(돼지,토끼,양띠)
들께서는 본인의 띠와 같은 봉투에 속옷하나 넣고, 
이수에 따라동전을 넣고 스님들이나 법사, 보살님들에게
전달한 후 삼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청담아트월드 社 www.cdsa.co.kr
주문전화 : 031)912-7114

◆90부 이상 우송!
(일반 신도분들은 개별적으로 근처 불교 만물상에서 구입하시오!)
계좌번호 : 638701-01-163513(국민은행) 예금주 : 청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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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띠별(十二支神像型)삼재풀이는 저작권등록이
된 제품이므로 본사의 승인없이 무단복제나 모방할
경우 법적, 경제적 배상을 당하게 됩니다!
청담아트월드 社 www.cdsa.co.kr
TEL (031)912- 7114희망보시가격 550원

이어려운시대에신도확보및불사에
큰도움이될수있는새롭고유익한방법입니다.

이방법은스님들만필요하신방법이며, 
스님들만사찰에서시행하실수있는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바로적용하시면큰반응을
얻을수있으며……

이시대에맞는새롭고대단히좋은방법입니다. 

전화주십시요. 
안내책자를바로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및
책 자 신 청

경기도광주시오포읍문형3리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성지관음회

성지관음회에서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직접

불불자자님님들들 스스스스로로,, 가가정정에에서서 건건강강 지지키키기기 위위한한

전통뜸,침술,한약대특강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국 한의사
•박정아 한약사
한의학 석사.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

『동양의학방송국』이사장이신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위한 일환으로불자님들에게건강교육을

실시하고자합니다.

동양의학을처음접하는분이나스스로건강을
지키고자하는분들에게동양의학을배울수있는

좋은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많은참석을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2년 12월 19일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장 소 :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강의일정
▶오후 2시~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오후 4시~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불교인 30%할인)

▣문 의 : 02)3487-2311

강 사 약 력


